
I.

현대의 복식문화는 의복을 포함한 모자, 신발, 그 외

의 모든 장신구와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과 함께 패

션에 관련된 각 요소들이 그 시대의 미의식에 의해 나

타나는 유행에 따라 변화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상호 긴밀한 관계의 통일된 아름

다움을 추구하는 토털 패션(total fashion)의 경향을 띄

고 있다. 이러한 패션의 토털화는 20세기 현대산업사

회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특히 메이크업과 헤어스타

일이 토털 패션에서 갖는 비중은 그 전 시대 보다 훨

씬 확대되었다. 

패션은 원래 인위적인 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의상이

나 화장, 가구, 생활양식, 상품디자인, 미술상의 각종

스타일, 음악 형식, 사상, 경향 등에 넓게 적용된다. 여

러가지 요소들 중에서 의상, 화장, 헤어스타일은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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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fundamental data of impression formation research by analysing
and observing the various facial image that can be effected from hair style as well as be helpful for
choosing suitable hair style for T.P.O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targeted 305 college women in
Daegu and Gyung-book area. Hair Style Image Scale(HSIS)was used the scale of seven point modified
the S-D(Semantic Differential) method. 

The analysis of impression formation effect of hair style using SPSS WIN package have completed from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by Varimax perpendicular rotation method and ANOVA was used to
recognize the difference in impression formation according to hair style change. In the case of statistical
difference was appeared, LSD post-verification was applied for tha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is as followed ;
1. The factors of impression formation effected by hair style were classified as goodwill factor,

refinement factor, elegance factor and individuality factor.
2. In terms of goodwill factor, long hair style showed highest level and short cut hair, bobbed hair in

an order. In refinement facto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short cut hair and bobbed hair and
both of them was higher than long hair. In elegance factor, long hair was highest and bobbed hair
was lowest. In individuality factor, short cut hair and bobbed hair higher than long hair and no
difference between short cut hair and bobbed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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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장식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복잡하고 대중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타인과 빈

번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서로의 顔面認知를 떠난 대

인관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사회생

활을 혹자는 얼굴과 얼굴의 관계라 하여‘얼굴은 사회

의 관절면’이라 비유할 정도로 서로의 안면인지를 인

간 사회생활의 중요한 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조

용진, 1999). 

여성들의 미에 대한 강한 욕구는 머리 치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헤어스타일은 그 시대 의복의 형

태와 함께 많은 변천을 해왔다. 두발은 신체의 머리

부분에 대한 보호 기능과 인간의 미적 추구를 위한 장

식적 수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근래에는 후자의

기능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외모를 나

타내주는 일반적인 양상뿐만 아니라 의복과 마찬가지

로 인상형성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착용자에 대

한 무엇인가를 전달해주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의 독창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헤어스타일도 각자

의 개성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이 선택되고 있다.

또한 헤어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 변인 중의 하나로서(Cash, 1985) 사회의 개방화

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개성 표현의 수단이 되고,

매스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유행 및 계속적인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한 복식 문화가 되어 가고 있

다. 아직까지는 헤어스타일이 의복과 동떨어진 독자적

부분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의복에 따르는 부수적 복

식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헤어스타일의 변화

는 의복의 구입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용이하

며, 착시효과로 얼굴형을 쉽게 교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주는 개인의 이미지는 의복에 의한 이

미지 변화 못지 않게 차이와 변화가 크다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복의 토털 패션 가운데 중

요한 요소인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얼

굴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관찰하여 분석함으로써

인상형성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현대사회의 T.P.O에 적합한 헤어스타일을 선택하

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1. 인상형성

인상형성이란 첫 대면에서 어떤 정보들을 통해 그 사

람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사람들

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일관성 있는 인상을 형성한다(sears 외, 1985, pp. 5~6).

인상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의 핵심은 타인에 의해

제시되는 단편적인 여러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

어져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 하

는 문제이다. 인상형성 과정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은

형태주의 이론(Gestalt theory)이다. 형태주의적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인 Asch(1946, p. 258~290)는 낱개의 여

러 정보들의 의미가 고정된 것들이 아니라 그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았다. 즉 한 정보

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이 접근을 형태적 접근 또는 인지

적 접근이라고도 한다.

이 접근의 연구로는 중심특질, 제시순서효과, 배경효

과에 관한 이론들이 있다. 중심특질에서는‘따스하다 -

차다’라는 형용사가 중심특질로 부각되어 이것을 중심

으로 대상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고, 그

밖의 형용사는 주변특질이 되어 중심특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어 최종 인상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가 주어진 순서에 따라 그 효과

가 다르다는 것이 순서효과이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보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또는 나중에 제시하는가

에 따라서 인상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순

서효과에는 초두효과와 최신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다

른 사람에 대한 제한된 소수의 정보만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그를 만났던 장소와 배경, 즉 맥

락(context)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Freedman 외, 1981).

2. 얼굴 및 외모와 인상형성

신체의 부위 중 얼굴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첫 번

째 신체적 특성으로 타인들과의 대면 상황에서 자연스

럽게 흥미의 초점이 되고, 그 형태적 특성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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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인상을 전달하게 된다(Delong, 1968. pp. 199~208).

神山 등(1989, pp. 33~43)은 외모(의복, 인물, 신체)

와 성격특성 지각간에 관련성이 있으리라고 가정하고

여성의 외모에 대해 남녀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하

였다. 그 결과 남녀 피험자에게서 의복의 기발함, 신기

함은 적극성, 경솔함, 사회성과 관련되며 외모의 둥글

둥글함은 사회성과, 외모의 밝음은 적극성과 관련됨이

공통으로 발견되었으며 여성 피험자에게서 현저한 것

은 신체와 얼굴의 뚱뚱함, 크기를 통하여 관대함, 적극

성이 지각되며 신체와 얼굴의 딱딱함과 균형은 높은

사려성, 적극성과 관련되어 지각됨이 나타났다.

Conner 등(1975, pp. 32~41)은 첫 인상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사람과 의복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3

가지 인상(활동적 인상, 사회적 인상, 지적 인상)의 사

람과 통제를 위한 마네킹에게 3가지 인상의 의복과

통제복을 서로 바꾸어가며 착용시킨 후 그 사진에 대

한 인상을 측정한 결과, 활동적인 첫 인상 지각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의복과 사람이었고, 사회적 인상에

는 사람보다 의복의 효과가 컸으며, 지적인 첫 인상

지각에는 의복이 다소 영향을 미치나 그다지 크지 않

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통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지

적 인상의 사람이 가장 사회적 인상으로, 사회적 인상

의 사람이 가장 지적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

람에 따른 인상차이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Burger(1981)는 피험자가 남자를 평가할 때는 얼굴

이 전체 인상의 약 50%를 설명하고 체형이 약 10%를

설명하였으나, 여자를 평가할 때는 체형이 전체인상의

50%를 설명하고 얼굴이 10%를 설명하여 여자의 신체

적 매력 평가시 체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얼굴 특징, 체형 균형 및 체중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

체적 매력은 직장지원자의 경우 호의적인 평가에 영

향을 주었고 고용결정에 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정상

체형의 착용자가 더 호의적인 평가적 차원의 인상을

주었고, 더 호의적인 외모적 차원의 인상을 주었다. 

모델의 얼굴이 매력적일수록 상위직으로 추론되는

경향과 4가지 인상차원 중 외모·능력성과 개성 인상

에서 더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서 지위 및 인상추론

에도 얼굴 매력성의 후광효과가 작용하였고, 동일한

의복이라도 매력적인 모델이 착용한 경우에는 보다

더 상위직으로 추론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므로 지위

추론에 얼굴 매력성이 후광효과로 작용함도 밝힐 수

있었다(이선경 & 고애란, 1995, pp. 230~241).

남성복 스타일과 얼굴의 매력성이 직업특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이선경(1993)의 연구에서 회사

원, 고위직, 세일즈맨, 연예인, 화가, 노동자의 유형으로

조작된 의복유형은 직업특성 지각의 4개 인상요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사원 스타일이 가

장 매력적이고 품위·능력 있는 것으로, 화가와 연예

인 유형이 가장 개성적이며 창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회사원·고위직 유형이 지배적으로, 노동자·

화가 유형이 가장 소박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문영보(1991, pp. 62~64)는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

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활동적 인상

형성에는 의복 스타일과 의복무늬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사회적 의복 스타일과 점무늬, 줄무늬가 활동적

인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Butler와 Rossel(1989, pp. 57~59)의 연구에서 여교사

가 착용한 의복유형(suit, dress, pants, jeans)에 따른 교

사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평가는 착용한 의복의 격식

차림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Jean을 착용한

교사는 재미있고 접근이 쉬운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나, 지적능력이 낮고 선생

님다운 외모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고, Suit를 착용한

교사는 접근이 어렵고 재미가 없으며 숙제를 내주는

권위 있는 선생님의 외모로 지각되었고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강혜원과 고애란(1991, pp. 211~227)은 여대생과 중

년여성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복의 디자인과 배색

이 한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한복의 현대적/전통적 배색은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단지 저고리 색을 통제한 경우에

현대적 배색방법은 인상 중 현대성 차원에 영향을 미

쳤으며, 전통적 배색은 여대생 집단에서만 평가·품위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3. 헤어스타일과 인상형성

헤어스타일이란 머리형이나 머리형태, 머리풍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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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서 헤어 두(hair do)라고도 하며, 프랑스어

의 꼬아퓨르(coiffure)에 해당한다. 복식이 집단을 나타

내는 상징이라고 한다면 헤어스타일은 상징을 대표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eterson과 Curran(1976, pp. 331~339)은 남성 머리

형의 변화에 대한 여대생의 지각에서 짧은 머리의 남

성이 일반적으로 선호되어,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적응

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성-매력 가설에 관

련하여 짧은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수적

이었고, 반면에 긴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

다 진보적이었다. 이 경우에 남성의 머리 길이는 정치

적 성향에 대한 단서로 보여졌으며, 이러한 점에서 여

성들은 자기 자신들과 가장 비슷하다고 지각되는 사

람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hannah(1968)는

성격지각에 있어서 의복과 머리색의 영향을 조사하였

다. 따뜻한 색은 대담하고 진취적이며 차가운 색은 조

용하고 후퇴하는 느낌을 준다는 가정하에 머리색(흑

발, 금발)과 의복색(빨강색, 하늘색)의 변인을 결합한 4

장의 사진을 한 사람의 자극인물로 제작하였다. 첫 번

째는 검정색 가발에 빨강색 의복, 두 번째는 금발의

가발에 하늘색 의복, 세 번째는 금발의 가발에 빨강색

의복, 네 번째는 검정색 가발에 하늘색 의복을 착용한

사진이었다. 연구 결과 양과 음의 인상은 가발과 의복

색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의복이 다른 외모단서와 결합

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ancer와 Meindl(1978, pp. 1328~1330)은 머리카락

길이가 성격에 대한 인상에서 주목할만한 효과를 가

져서 긴 머리의 남자는 짧은 머리의 남자에 비해 부정

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다고 하였으며 얼굴 매력은 입,

눈, 얼굴구조, 머리카락, 코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여

헤어스타일도 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양휴(1996, pp. 25∼40)는 패션헤어스타일의 선호

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에서 성격과 헤어스타일간에

는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그는 20대

여성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스타일은 긴 직모로

서 부분 염색한 스타일이고,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은

커트 직모의 전체 염색한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성격

이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강

인성, 허위성 모두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과 싫어하

는 헤어스타일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연(1991, pp. 55~58)은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

을 이용한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 이미지와 형

태의 비교연구에서 직모는 수수하고 자연스럽고 청순

한 이미지를 주고 컬은 촌스럽고 성숙한 이미지를 주

며 짧은 머리는 도시적이고 남성적이며 중간머리는

촌스럽고 평범하며, 긴 머리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앞머리를 내

린 경우는 촌스러운 이미지이고 앞머리를 넘긴 경우

는 발랄하며 가리마가 없는 경우는 자연스러운 이미

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

에 의한 헤어스타일 제작은 각 개인에게 적합한 헤어

스타일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4.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

Graham과 Jouhar(1981, pp. 199∼208)는 화장, 즉

이 경우에는 얼굴화장과 머리카락 손질이 외모평가와

개성평가를 향상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일반

적으로 신체적 매력이 있는 자극을 주는 여성 4명의

컬러사진을 찍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실험조건이 있

었다. 화장을 하지 않고 감지 않은 상태의 대체로 잘

손질한 머리카락 ; 중간정도의 화장과 잘 감아서 손질

하여 자른 유행형 헤어스타일 ; 중간정도의 화장과 감

지 않은 상태의 대체로 잘 손질한 머리카락 ;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잘 감아서 잘 손질한 컷 모양의 헤어스

타일을 16명의 남성과 16명의 여성들이 이 사진을 관

찰했다. 이들은 각 조건에서 자극을 주는 한 사람을

발견했지만, 한 가지 조건 이상의 경우에서는 자극을

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은 외모

와 관련한 6가지 항목－여성스러움, 신체적 매력, 말쑥

함, 깔끔함, 유쾌함, 성숙도－에 대한 7점 척도와 14가

지 개성 항목을 이용해서 관찰한 자극을 주는 네 사람

을 평가했다. 이 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화장품 사용이

남성과 여성들에게서 모두 좀더 호감이 가는 외모라

는 평가와 좀더 호감이 가는 개성이라는 평가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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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ham과 Furnham(1981, pp. 36~42)은 화장과 머

리의 손질을 조작한 20대 여성에 대해서 28세부터 41

세까지의 남녀에게 평가를 구했다. 그것에 의하면, 용

모의 화장조건은 여성스러움이 강하며, 신체적 매력이

있고, 성숙 하다고 보여지며 게다가 성실하며 사교적,

자신감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인지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인지 경향은 용마두형 머리의 손질효

과를 상승하는 것이다. 또 머리의 손질이 이것에 더해

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증대하는 관계를 볼 수 있

다. 다만 여성다움과 신체적 매력도에 대해서는 화장

만 하고 머리의 손질이 없는 조건에서 보다 효과가 크

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III.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00년 8월 25일에서 2000년 9월 1일 사

이에 대구·경북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잘못이

있거나 한 문항이라도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305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자극물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상을 측정하기 위한

의미미분척도는 Osgood 등(1978), 박혜선(1982), 도주연

(1991), 이경희(1991)의 선행연구와 조용진의‘얼굴, 한

국인의 낯’(1999)에서 얼굴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형용

사, 그리고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자유응답 결과를

통해 얻어진 얼굴의 인상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는

135개의 형용사쌍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135쌍의 형용

사는 전문가 집단(국문학자, 의류학자)의 평가를 받아

그 중 인상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

66쌍을 선정하여, 이를 S.D 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에 의한 7점 Likert법으로 측정하였다.

피실험자들에게 헤어스타일 3종류의 총 3장의 슬라

이드를 차례로 한 장당 5분간 보여 주어 그 느낌을 평

가하게 하였다.

3. 연구절차

1) 실험모델선정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모델은‘얼굴, 한국인의 낯’

(조용진, 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인의 평균얼굴

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재학중인 여대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모델의 얼굴을 직접 계측하여 가장 이상적인 모델 1

명을 선정하였다.

2) 헤어스타일의 선정

헤어스타일에 사용된 가발은 최근에 유행하는 스타

일 중에서 기본적인 형을 선택하였다. 긴 머리는 귀밑

20cm 길이, 단발머리는 귀밑 5cm 길이, 커트 머리는

귀가 나오는 정도로 하였다.

헤어스타일의 유형 분류는 여러 헤어디자이너의 자

문을 구하여 형태가 크게 구별되는 3가지의 헤어스타

일을 선정하였는데, 앞머리는 90’말 유행 경향에 따라

서 옆으로 넘기는 스타일만 정하였다.

3) 사진촬영

헤어스타일 변화에 따른 가발을 착용한 모델을 정

면에서 상반신만 촬영하였다. 이때 얼굴 표정은 표정

에 따른 오차를 없애기 위해 무표정하게 촬영하였고,

헤어스타일 3종류의 총 3장의 사진을 측정도구로 제

작하였다. 사진 촬영시 사용한 사진기는 중형카메라

Mamiya RB67이고, 사진기와 모델과의 거리는 동일하

게 1.5m 이며, 피험자의 얼굴 부위에 초점을 맞춰 촬

영하였다. 배경색은 검정색이며 조명으로 약간의 그라

데이션(gradation)을 주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에는 SPSS WIN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헤어스타일에 의한 인상형성의 분석은 Varimax 직교

회전법에 의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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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단변인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알

아보기 위해 LSD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1. 인상형성 관련 요인 분석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상형성 관련 요인을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얻어진 4개 요인을

Varimax 직교회전 한 결과 다음과 같다.

제1요인은「따뜻한－차가운, 인상이 좋은－인상이

좋지 않은, 편안한－불편한」등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18.7% 이고 전체 변량의 30.7%를 설

명하며 이것을 호의성 요인으로, 제2요인은「도시적

인-전원적인, 적극적인－소극적인, 현대적인－고전적

인」등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6.9%

이고 전체변량의 11.4%를 설명하며 이것을 세련성 요

인으로, 제3요인은「성실한－성실하지 못한, 책임감 있

는－책임감 없는, 품위있는－품위없는」등의 형용사쌍

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2.8% 이고 전체변량의

4.6%를 설명하며 이것을 품위성 요인으로, 제4요인은

「눈에 띄는－눈에 안 띄는, 멋있는－멋없는, 화사한－

칙칙한」등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2.1% 이고 전체변량의 3.5%를 설명하며 이것을 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2.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인상형성

차이 분석

헤어스타일(커트머리, 단발머리, 긴 머리)의 변화에

따른 인상형성 4개요인( 호의성 요인, 세련성 요인, 품

위성 요인, 개성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다.

1) 호의성 요인

헤어스타일(커트머리, 단발머리, 긴 머리)에 따라 인

상형성 요인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헤

어스타일을 반복측정 변인으로 하고 인상형성 4개요

인 중 호의성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다.

위의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헤어스타일

=17916.209, P<.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LSD 사후검

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다.

위의 <표 4> 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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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 관련 요인 분석표

요인명 및 형용사쌍 요 인 부 하 량

I II III IV

<요인 1: 호의성 요인>

따뜻한 - 차가운 .732 1.396E-02 .129 -2.564E-02

착해 보이는 - 못되 보이는 .716 -9.330E-02 .216 4.890E-02

유순한 - 고집스러운 .709 -.130 .221 .149

인상이 좋은 - 인상이 좋지 않은 .693 9.401E-02 .244 -.125

편안한 - 불편한 .676 -3.998E-02 .186 -.193

상냥한 - 무뚝뚝한 .667 .118 .141 .314

부드러운 - 딱딱한 .628 .107 .115 -3.513E-04

자연스러운 - 인위적인 .622 -8.730E-02 .176 -9.896E-02

사랑스러운 - 미워보이는 .611 7.968E-02 .352 .211

보기 좋은 - 보기 싫은 .610 9.085E-02 .353 .266

친밀한 - 낯선 .583 6.807E-02 .169 .104

밝은 - 어두운 .576 .444 .119 -3.376E-02

귀여운 - 노숙한 .575 -1.894E-02 1.133E-02 -.290

까다로운 - 수더분한 -.554 .313 .175 7.128E-02

청순한 - 요염한 .548 -.248 .184 -.310

산뜻한 - 우중충한 .540 .342 .184 3.676E-02

호감이 가는 - 호감이 가지 않는 .539 .375 .329 .104

강인한 - 연약한 -.520 .436 -7.785E-03 .144

앳띤 - 성숙한 .471 -4.879E-02 -8.558E-02 -.397

어려 보이는 - 나이 들어 보이는 .424 4.654E-02 5.998E-02 -.413

강렬한 - 무난한 -.414 .265 1.403E-03 .334

<요인2 : 세련성 요인>

도시적인 - 전원적인 -.125 .743 .240 8.506E-02

적극적인 - 소극적인 -5.649E-02 .692 1.237E-02 .186

현대적인 - 고전적인 -5.910E-02 .677 .160 4.071E-02

외향적인 - 내향적인 1.175E-02 .647 -.113 .120

자신감 있는 - 자신감 없는 -5.885E-02 .623 .188 .319

유행에 앞선 - 유행에 뒤진 .161 .569 .179 .384

대담한 - 소심한 -.271 .555 4.417E-02 .354

예리한 - 둔한 -.183 .539 .319 6.368E-02

개성 있는 - 개성이 없는 -4.568E-02 .522 6.754E-02 .453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318 .514 -.109 3.947E-02

매력적인 - 매력적이지 않는 .365 .459 .312 .211

세련된 - 촌스러운 .290 .489 .371 .123

발랄한 - 점잖은 9.248E-02 .484 -.404 .103

진보적인 - 보수적인 -1.330E-03 .476 .230 .378

인기있는 - 인기없는 .425 .468 .244 .285

화려한 - 수수한 -1.109E-02 .457 -.117 .416

요인명 및 형용사쌍
요 인 부 하 량

I II III IV



의 경우 커트머리나 단발머리보다 호의성 요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트머리는 단발머리보다 호

의성 요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헤어스타일

에 따른 인상형성 평가에서 긴 머리, 커트머리, 그리고

단발머리 순으로 호의성 요인이 나타났다.

2) 세련성 요인

헤어스타일(커트머리, 단발머리, 긴 머리)에 따라 인

상형성 요인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헤

어스타일을 반복측정 변인으로 하고 인상형성 4개요

인 중 세련성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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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요인명 및 형용사쌍 요 인 부 하 량

I II III IV

<요인2 : 세련성 요인>

활기찬 - 차분한 .287 .455 -.313 .210

부티나는 - 빈티나는 .226 .442 .362 .143

경쾌한 - 장중한 .398 .412 -.119 .164

야한 - 고상한 -.202 .379 -.373 .373

<요인3: 품위성 요인>

성실한 - 성실하지 못한 .300 4.689E-02 .662 -.199

책임감 있는 - 책임감 없는 .232 .149 .639 -7.647E-03

품위 있는 - 품위 없는 .199 5.243E-03 .622 .134

단정한 - 너저분한 .233 .172 .615 -.187

유능한 - 무능한 -.107 .431 .601 9.692E-02

예의가 바른 - 예의가 바르지 않은 .335 -.188 .591 .123

얌전한 - 얌전하지 않은 .280 -.348 .560 -.176

위엄있는 - 경박한 8.497E-02 -5.014E-02 .535 .145

격식을 차린 - 격식을 차리지 않은 -2.742E-02 .296 .535 .195

아름다운 - 추한 .466 .259 .524 -8.392E-03

여성적인 - 남성적인 .242 .283 .483 .121

이성적인 - 감정적인 -.339 .350 .470 -1.131E-02

믿음직한 - 믿음직하지 않은 .323 -3.153E-02 .460 -.142

우아한 - 천박한 .393 1.244E-02 .443 -9.396E-02

<요인4 : 개성 요인>

눈에 띄는 - 눈에 안 띄는 3.560E-02 .357 -8.342E-03 .649

돋보이는 - 돋보이지 않는 .205 .360 .223 .596

멋있는 - 멋없는 .264 .319 .348 .535

꾸며댄 - 꾸밈없이 간소한 -.238 .356 -.146 .506

독특한 - 평범한 -.103 .338 -.120 .503

화사한 - 칙칙한 .411 .364 .139 .439

고유근(Eigenvalue) 18.7 6.9 2.8 2.1

신뢰도(Reliability) .8483 .9030 .8639 .7823.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30.7 11.4 4.6 3.5

총 설명력(%) 50.3

.40 이상은 밑줄로 표시

요인명 및 형용사쌍
요 인 부 하 량

I II III IV



(ANOVA)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5>와 같다.

위의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헤어스타일

=12682.767, P<.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LSD 사후검증

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6>과 같다.

위의 <표 6>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세련성 요

인의 평가에 있어서는 커트머리와 단발머리간의 인상

형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커트머

리와 단발머리 모두 긴 머리 헤어스타일에 비해 더 세

련성 요인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품위성 요인

헤어스타일의 정도에 따라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헤어스타일 정도를 반복측정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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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인상형성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헤어스타일
커트머리 단발머리 긴 머리
Mean SD Mean SD Mean SD

인상
호의성요인 90.989 15.371 85.708 14.605 92.911 16.076

세련성 요인 89.013 19.961 87.763 16.515 69.455 1.691
형성

품위성 요인 56.098 10.33 52.363 9.035 60.357 12.765
요인

개성 요인 29.511 6.239 28.852 5.558 22.557 5.945

헤어스타일

구 분 커트머리 단발머리 긴 머리

Mean SD Mean SD Mean SD

<표 3>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호의성 요인의 변량분석(ANOVA) 결과 요약표

Source SS df MS F Sig.

헤어스타일 7389556.267 1 7389556.267 17916.209＊ .000

Error 125385.067 304

＊p<.05

Source SS df MS F Sig.

<표 5>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세련성 요인의 변량분석(ANOVA) 결과 요약표

Source SS df MS F Sig.

헤어스타일 6164109.509 1 6164109.509 12682.767＊ .000

Error 147750.824 304 486.022

＊p<.05

Source SS df MS F Sig.

<표 4>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호의성 요인의

사후검증결과 요약표

비교집단 평균차이

커트머리
단발머리 5.272＊

긴 머리 -1.931＊

단발머리
커트머리 -5.272＊

긴 머리 -7.203＊

긴 머리
커트머리 1.931＊

단발머리 7.203＊

비교집단 평균차이

<표 6>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세련성 요인의

사후검증결과 요약표

비교집단 평균차이

커트머리
단발머리 1.249

긴 머리 19.557＊

단발머리
커트머리 -1.249

긴 머리 18.308＊

긴 머리
커트머리 -19.557＊

단발머리 -18.308＊

비교집단 평균차이



인으로 하고 인상형성 4개요인 중 품위성 요인을 종

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7>과 같다.

위의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헤어스타일

=2897508.306, P<.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LSD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8>과 같다.

위의 <표 8>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헤어스타

일에 따른 품위성 요인의 평가에 있어서 긴 머리, 커

트머리, 그리고 단발머리 순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긴 머리 헤어스타일을 가장 품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고 단발머리를 가장 품위성이 없는 헤

어스타일로 평가했다.

4) 개성 요인

헤어스타일의 정도에 따라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헤어스타일 정도를 반복측정 변

인으로 하고 인상형성 4개요인 중 개성요인을 종속변

인으로 하여 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9>와 같다.

위의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헤어스타일

=13251.409, P<.05로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LSD 사후검

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10>과 같다.

위의 <표 10>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3가지 헤

어스타일 중 개성요인 에서 커트머리와 단발머리가

긴 머리 헤어스타일에 비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커트머리와 단발머리간에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긴 머리 헤어스타일이 가장

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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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개성 요인의 변량분석(ANOVA) 결과 요약표

Source SS df MS F Sig.

헤어스타일 665739.630 1 665739.630 13251.409＊ .000

Error 15272.704 304 50.239

＊p<.05

Source SS df MS F Sig.

<표 8>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품위성 요인의

사후검증결과 요약표

비교집단 평균차이

커트머리
단발머리 3.734＊

긴 머리 -4.259＊

단발머리
커트머리 -3.734*

긴 머리 -7.993＊

긴 머리
커트머리 4.259＊

단발머리 7.993＊

비교집단 평균차이

<표 10>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개성 요인의 사후

검증결과 요약표

비교집단 평균차이

커트머리
단발머리 .659

긴 머리 6.954＊

단발머리
커트머리 -.659

긴 머리 6.295*

긴 머리
커트머리 -6.954＊

단발머리 -6.295＊

비교집단 평균차이

<표 7>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품위성 요인의 변량분석(ANOVA) 결과 요약표

Source SS df MS F Sig.

헤어스타일 2897508.306 1 2897508.306 17204.730＊ .000

Error 51197.694 304

＊p<.05

Source SS df MS F Sig.



V.

이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305명을 대상으로 헤어스타일의 변

화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고

찰을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헤어스타일에 관한 인상형성 요인 중 제1요인은 따

뜻한-차가운, 착해 보이는-못되 보이는, 인상이 좋

은-인상이 좋지 않은, 편안한-불편한, 사랑스러운-미

워보이는 등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이것을 호의성

요인으로, 제2요인은 도시적인-전원적인, 적극적인-

소극적인, 외향적인－내향적인, 대담한－소심한, 활

동적인－비활동적인, 세련된－촌스러운 등의 형용

사쌍이 포함되어 이것을 세련성 요인으로, 제3요인

은 성실한-성실하지 못한, 책임감 있는－책임감 없

는, 품위있는－품위없는, 유능한－무능한, 예의가 바

른－예의가 바르지 않은, 등의 형용사쌍이 포함되

어 이것을 품위성 요인으로, 제4요인은 눈에 띄

는－눈에 안 띄는, 돋보이는－돋보이지 않는, 멋있

는－멋없는, 독특한－평범한 등의 형용사쌍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것을 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2. 커트머리, 단발머리, 긴 머리의 3가지 유형의 헤어스

타일의 변화에 따른 인상형성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호의성 요인에서는 긴 머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커트머리, 단발머리 순으로 나타났다.

2) 세련성 요인에서는 커트머리와 단발머리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커트머리와 단발머리 모두 긴

머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품위성 요인에서는 긴 머리 헤어스타일이 가장

높았고, 단발머리 스타일이 가장 낮았다.

4) 개성 요인에서는 커트머리와 단발머리가 긴 머

리에 비해 더 높았고, 커트머리와 단발머리간에

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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